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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집은 9월 8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9월 8일 이후 변동사항은 EBS국제다큐영화제 홈페이지(www.eidf.org)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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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제6회 EBS국제다큐영화제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2009

■ 성격

부분경쟁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 주제
지구, 더불어 사는 곳 

■ 행사기간 & 장소
2009년 9월 21일 (월) ~ 9월 27일 (일) 

EBS SPACE, 아트하우스 모모 
■ 규모
20여 개국 50여 편 (57개국 350편 출품) 

■ 해외초청 게스트

13개국 15명 초청 예정 

■ TV방송
EBS 채널을 통해 하루 9시간 이상 방송 

■ 개·폐막식

개막식Opening Ceremony: 9월 21일 (월) 19시 10분 / EBS Space 

시상식Award Ceremony: 9월 26일 (토) 17시 40분 / EBS Space 

■ 주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전파진흥원 / IDA(국제다큐멘터리협회) 
	EIDF 2009 공식이미지 Poster/Symbol



■ 공식 포스터

[image: image2.png]My - sup?

EIEBS FACHFH

2009.9.21-9.27




EIDF의 고유심볼인, 진실의 눈이자 다큐멘터리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도약하는 새의 배경이미지에 지구를 형상화한 실타래를 활용, 올해의 주제인 ‘지구, 더불어 사는 곳!’을 표현했다. 더불어 우리의 색이자 음향오행적인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는 오방색과 영화필름을 활용,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다큐멘터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 공식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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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DF 2009 특징 Features



제6회 EBS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2009)가 ‘지구, 더불어 사는 곳’을 주제로 오는 9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된다. EIDF는 시청률 지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세계 우수 작품의 소개를 통한 국내 다큐멘터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EBS가 지난 2004년 야심차게 기획한 문화축제로서 TV방송, 영화상영, 특별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이름, ‘EBS 국제다큐영화제’
EIDF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다큐멘터리의 흐름을 반영, 보다 다양한 장르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기 위해 올해 행사부터 기존의 한글 행사명인 ‘EBS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EBS국제다큐영화제’로 변경했다. 전통적 의미의 다큐멘터리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장르의 다큐멘터리들을 지원하고 소개하면서 미래의 장르 융합에 대비하는 동시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좇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구, 더불어 사는 곳

어린 시절,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푸른 산으로 기억되던 지구는 어느덧 잿빛 하늘 검은 바다 붉은 산의 이미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 환한 웃음과 포옹보다는 상호 비난과 격렬한 다툼이 TV화면을 통해 보여진다. 내 편과 네 편을, 선과 악을 자신의 이익에 맞춰 편의적으로 나누고 있다. 혹자는 당연히 지금이 위기라고 하고 혹자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지구를 위기와 기회, 그렇게 어느 한 쪽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다.
위기감을 느끼기 전에는 ‘새로 고침’에 대한 자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위기이자 기회’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다. 한 가지 더욱 확실한 것은 이 지구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할 곳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서로 다르더라도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앞에는 ‘공멸’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EIDF2009에서는 ‘더 나은 지구 공동체’를 염원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TV 방송 하루 9시간, 50편의 다큐멘터리 편성
지난해에 이어 EIDF는 정규프로그램 대신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그리고 저녁 8시 15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다큐멘터리를 종일 편성해 다큐멘터리에 목말라 있던 국내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EIDF2009는 지난해보다 편성시간을 평균 1시간 늘렸으며, 작품 역시 역대 최고 57개국 350편이 출품되어 이 중 엄선된 20여 개국 50여 편을 방송, 상영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보다 많은 나라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EIDF 2009 특징 Features



“다큐, 예술을 열다”와 “해외 수상작 특별전”
EIDF2008에서 “다큐, 라틴을 열다”와 “아카데미 수상작 특별전”을 선보인 것에 이어 올해는 “다큐, 예술을 열다”와 “해외 수상작 특별전”을 마련했다. “다큐, 예술을 열다” 섹션에서는 흔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무용과 음악 등 예술이 다큐멘터리라는 형식과 만나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외 수상작 특별전”을 통해서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IDFA), 핫독 다큐멘터리영화제(HOTDOCS) 등 외국의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했던 유명 작품들을 만나 수 있다.  
“스페셜 클래스” 신설 

EIDF2009는 마스터 클래스, 디렉터 클래스(공동개최 :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 이어 스페셜 클래스를 신설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개최하는 EIDF2009 “스페셜 클래스”는 2009년 핫독 다큐멘터리영화제(HOTDOCS)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몬 엘 하브르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다큐멘터리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 – 구성과 편집의 상호 미학”이란 주제로 EBS SPACE에서 열릴 이번 특별 클래스는 국내 다큐멘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IDF 사전 제작 지원 프로젝트
EIDF2009에서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사기 진작과 제작 기반 활성화를 위해 ‘EIDF 사전 제작 지원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5편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은 9월 22일에 있을 공개 심사를 통해 최종 관문에 도전하게 된다. 최우수 기획안에는 3,0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며, 이후 1년여의 제작 과정을 거쳐 2010년 제7회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된다.

	EIDF2009

프로그램 섹션 소개 Program Details



■ 페스티벌 초이스 Festival Choice
총 상금 2,500만원이 걸려 있는 EIDF의 꽃, 경쟁부문입니다. 매년 출품작 수가 늘고 있으며, 6회를 맞이한 올해는 세계 57개국에서 총 350여 편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중 예심을 거쳐 12편을 엄선했습니다. EIDF만의 특별한 선택이 돋보이는 올해의 “페스티벌 초이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해외 수상작 특별전 Award-winning International Documentaries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전문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EIDF 2008에서 “아카데미 수상작 특별전”을 선보인 것에 이어 올해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IDFA), 핫독 다큐멘터리영화제(HOTDOCS)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들을 포함한 “해외 수상작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외국의 유수 영화제에서는 어떤 작품들에 대상을 수여했을까요? 

■ 거장의 눈 - 베르너 헤어조크 회고전 The View of Virtuosos – Werner Herzog
작년 개막작으로 준비했던 <세상 끝과의 조우>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부응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감독 자신과 그의 페르소나였던 클라우스 킨스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극영화도 한 편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화제작 <그리즐리 맨>까지, 올 가을 베르너 헤어조크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것입니다. 

■ 다큐, 예술을 열다 Documentary: Art Triumphant
EIDF 2008에서 “다큐, 라틴을 열다” 섹션을 통해 지역을 조망했다면 올해는 이 섹션을 통해 음악과 무용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예술이, 다큐멘터리라는 형식과 만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술과 다큐멘터리의 만남, 그 설렘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카터, 알리 그리고 도르프만 Carter, Ali, and Dorfman
제목 그대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무하마드 알리 전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세계적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자전적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온 몸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개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 독립 다큐전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ies
작년 <워낭소리>의 흥행 돌풍으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회성 깜짝 성공으로 끝날지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의 대중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영화제들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한국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독립 다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들을 부탁 드립니다. 
	EIDF2009

프로그램 섹션 소개 Program Details




■ 아름다운 단편 Beautiful Shorts
TV를 시청할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다큐멘터리 장르가 낯선 분들을 위해 20~30분대의 단편들을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그 자체의 향기들을 품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오늘날 명성을 얻은 많은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단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아름다운 비행을 지켜봐 주십시오. 

■ 다시 보는 EIDF 2008 Reminiscence of EIDF 2008
EIDF 2008 행사가 끝난 후 시청자 여러분들의 빗발치는 재방송 요구를 들어드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제야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EIDF 2008 상영작 일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IDF2009
심사위원  Jury 



	톰 앤더슨 Thom Andersen｜심사위원장

	감독이자 비평가로 현재 캘리포니아예술대학에서 영화 제작을 가르치고 있다. 1965년 단편 <멜팅>을 시작으로 <올리비아의 자리>, <에드워드 마이브리지, 주프락소그라포> 등을 만들었으며, 1994년 발간된 책 <할리우드의 공산주의자들>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붉은 할리우드>를 1995년 완성했다. 2003년,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이미지를 담은 <로스앤젤레스는 스스로 연주한다>를 연출, 벤쿠버국제영화제 최고작품상, 빌리지보이스 영화평론가협회 최고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이브 자노 Yves Jeanneau

	파테 TV 다큐멘터리 국장을 거쳐 프랑스 공영방송인 France2의 다큐멘터리 국장을 역임했다. 1984년부터 2000년 리차드 코펜과 동업으로 창시한 레 필름 디시의 총책임자로 일했으며, 100여 편이 넘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기획했다. 기획한 작품으로는, 파트리시오 구즈만의 <피노체트 사건>, <칠레 : 지울 수 없는 기억>과 리차드 코펜과 스탠 뉴먼의 <놀만 메일러의 아메리카>, 토마스 밤즈의 <파푸아인들의 가스펠> 등이 있으며,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써니 사이드 닥, 라 로셀 국제다큐멘터리마켓 설립자이자 제너럴 커미셔너를 맡고 있다.

	박기용 Park Kiyong

	1961년 출생.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거쳐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그 섬에 가고 싶다>, <한국영화, 씻김>, <장선우변주곡>의 프로듀서를 맡았다. 1997년 감독 데뷔작 <모텔선인장>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프리보그국제영화제 작품상을, 2001년 연출한 <낙타(들)>로 프리보그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했다. 밴쿠버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유수영화제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교감,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오리 사카가미 Kaori Sakagami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영화와 방송을 넘나들며 연출, 편집, 촬영은 물론 제작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해왔다. <밀러 온 몬스터즈>, <희망으로의 여행>으로 자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수상했고,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구조대원들>로 뉴욕독립영화제 최고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도쿄의 공익 예술 단체인 아웃 오브 프레임의 창시자이자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회 소수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미디어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 및 피해자들의 법과 언론에 관한 다수의 서적을 집필하였고, 그 중 『희망 여행』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현재 도쿄 쯔다 대학 미디어 스터디 코스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형 건 Gunny Hyoung

	미국 웨인 주립대학에서 TV와 영화연출을 전공한 후 EBS에 입사,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1997년 라디오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과 뉴 미디어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외 프로그램 네트워킹에 관심을 갖고 PBS, Arte-France, BBC 등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관계자와 교류를 확대해 왔다. 2004년 제1회 EBS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의 프로그래머를 맡았으며, 2006년과 2007년 EIDF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일본 NHK의 저팬 프라이즈, 시카고다큐멘터리영화제 등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장편다큐멘터리 <1953 Korea, 슈텐 베리만의 사라진 기억(가제)>를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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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F2009 경쟁부문 : 페스티벌 초이스 12편
■ 대상 
완성도 및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여 부상으로 한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다큐멘터리 정신상

다큐멘터리 주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감독의 작가적 정신이 잘 드러나고 사회 및 현실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잘 구현된 작품에 한화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심사위원 특별상

소재 및 구성에 있어 실험성과 형식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잘 보인 작품을 선정하여 부상으로 한화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시청자상 

10명으로 구성된 시청자 특별 심사단이 매긴 점수와 일반 시청자들이 온라인으로 매긴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에 한화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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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DF의 성과 

(1) 국내 대표 다큐멘터리 축제로 자리 매김 - 연 시청자 수 200만 명 돌파

(2) 국제 공동 프로모션 증가 

- Mipdoc / MiptvMilia에서 아시아 대표 다큐 축제로 소개 – 상호 홍보 계약 체결

- HOTDOCS, SUNNYSIDEOFTHEDOC, DISCOP 상호 교류

(3) 국/내외 홍보 매체 및 횟수 증가

(4) 심사위원 및 참여 감독들의 인지도 상승

- EIDF 사무국장이 NHK JAPAN PRIZE(06), CHICAGO 영화제(07) 심사위원으로 참여

(5) 출품작 수 증가 

- 115편(2회), 115편(3회), 292편(4회), 310편(5회), 350편(6회) 

■ EIDF 역사

(1) 제1회 EIDF 

- 기간: 2004년 8월 30일(월) ~ 9월 5일(일)

- 주제: 변혁의 아시아 (Challenge Asia, Documentaries 2004)

- 편수: 129편 (해외 58편, 국내 41편, 행사 30편)

- TV방송: 99편 방송 / 1일 17시간

- 작품 상영회: EBS SPACE에서 30편 상영

- 특별행사: 국제세미나, 아시아 음악축제, 다큐멘터리 사진전

- 심사위원: 트린 T 민하, 산드라 루쉬, 왕 샤오롱, 댄 월만, 도정일

- 수상작: (대상) 안녕 나의 집 _ 간 차오 / 중국

(우수상) 여정 _ 비나얀 고도츠 / 인도

(시청자상) 어느 암환자의 해피데이 _ 쉴로미쉬르&두키드로르 / 이스라엘

(심사위원 특별상) 양쯔 1호와 나 _ 우미센 / 대만

(2) 제2회 EIDF 

- 기간: 2005년 8월 29일(월) ~ 9월 4일(일)

- 주제: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 (Peace and Life in Asia)

- 편수: 30여 개국 98편 (해외 86편, 국내12편)

- TV방송: 94편 방송 / 1일 15시간

- 작품 상영회: EBS SPACE에서 31편 상영 

- 특별행사: 아시아 5개국 특별전, 다큐멘터리 사진전, 국제토론회, 포럼

- 심사위원: 레오나르도 레텔 햄리히, 엘리 덕스, 트린 T 민하, 김소영, 조종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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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작: (대상) 필리핀 소년, 분소 _ 디치 캐롤리노

(다큐멘터리 정신상) 작은 새 _ 와타이 다케하루
(심사위원 특별상) 콘크리트 혁명 _ 샤올루 구오

(시청자상) 부탄의 오지학교 _ 도지 왕축

- 해외 초청게스트: 14개국 14명

- 작품공모: 27개국 115편 출품, EIDF 사전제작 지원 공모 2편

(3) 제3회 EIDF 

- 기간: 2006년 7월 10일(월) ~ 7월 16일(일)

- 주제: 화해와 공존, 번영의 아시아 (Prospering Asia, Reconciliation & Coexistence)

- 편수: 42개국 83편 (해외 73편, 국내10편)

- TV방송: 83편 방송 / 1일 15시간

- 작품 상영회: EBS SPACE에서 23편, 외부상영관에서 3편 상영

- 특별행사: 아시아 5개국 특별전, 국제세미나, 마스터클래스, 디지털 다큐 사진전, 포럼

- 심사위원: 디미트리 에피드즈, 사토 마코토, 클레어 아귈라, 요아브 샤미르, 이승무

- 수상작: (대상) 아웃 오브 바운드 _ 알렉산더 르보르느&피에르 바루지에미화

(다큐멘터리 정신상) 강의 끝은 어디인가 _ 니사 콩스리&아리야 춤사이

(심사위원 특별상) 전장의 미소 _ 시몬 아베르크&마그나스 메흐마르

(시청자상) 우리 자신의 빈 라덴 _ 사미라 괴셀

- 해외 초청게스트: 11개국 16명

- 작품공모: 37개국 157편 출품

(4) 제4회 EIDF 

- 기간: 2007년 8월 27일(월) ~ 9월 2일(일)

- 주제: 사람과 사람, 공존을 위한 대화 (People to People, Communication for Coexistence)

- 편수: 30여 개국 58편 (해외 53편, 국내5편)

- TV방송: 54편 방송 / 1일 10시간

- 작품 상영회: EBS SPACE에서 25편, 메가박스 코엑스 7편, 연세대학교 inD 23편, 
              대안공간 루프 11편, 아트스페이스 카메라타 10편 상영

- 특별행사: 아시아 5개국 특별전, 국제세미나, 마스터클래스, 포럼

- 심사위원: 제프리 길모어, 앙투아네트 슈필만 폰 요스트, 리안 킴, 이창재, 무라타 히데오

- 수상작: (대상) 푸지에 _ 야마다 카즈야

(다큐멘터리 정신상) 미리키타니의 고양이 _ 린다 하텐토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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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특별상) 무크타르 마이의 외침 _ 모하메드 알리 낙비

(시청자상) 살기 위하여 – 어부로 살고 싶다 _ 이강길

(심사위원 특별언급) 암스테르담 편도 비행 _ 인스 라드스타케

- 해외 초청게스트: 13개국 19명

- 작품공모: 74개국 292편 출품

(5) 제5회 EIDF 

- 기간: 2008년 9월 22일(월) ~ 9월 28일(일)

- 주제: 차이와 다양성을 넘어 (Colors 360˚)

- 편수: 21개국 43편 (국내 2편, 해외 41편)

- TV방송: 평균 하루 8시간씩, 6개 섹션에서 43편 방송

- 작품 상영회: EBS Space - 12편 12회 / 아트하우스 모모 - 17편 43회

- 특별행사: 마스터 클래스, 디렉터 클래스, 포럼, 특별전시

- 심사위원: 크리스틴 초이, 이충직, 앙트완 코폴라, 이케야 카오루, 이정옥

- 수상작: (대상) 우리가 알았더라면 _ 페트라 라타스터-찌쉬, 피터 라타스터

(다큐멘터리 정신상) 예술가과 수단 쌍둥이 _ 피에트라 브렛켈리

(심사위원 특별상) 지난 겨울, 갑자기 _ 쿠스타브 호퍼, 루카 라가지

(시청자상) 히어 앤 나우 _ 아이린 테일러 브로드스키

(심사위원 특별언급) 붉은 경쟁 _ 간 차오, 

                    에덴의 악마들 _ 알레한드라 이슬라스

- 해외 초청게스트: 8개국 14명

- 작품공모: 56개국 310편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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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TV

영화제 기간(9월 21일~9월 27일) 동안 EBS TV 채널을 통해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 EBS SPACE 상영 / 마스터 클래스, 특별 클래스, 디렉터 클래스 

*EBS SPACE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무료입니다. 

	◎ 인터넷 예약: EIDF2009 홈페이지(www.eidf.org) 

인터넷 예약을 하신 분은 시작 20분 전까지 오셔서 예약확인 후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착순 현장입장이 가능합니다.


■ 아트하우스 모모 상영 

*아트하우스 모모에서의 상영은 티켓 1매당 2,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 온라인 예매: 

씨네아트 홈페이지(www.cineart.co.kr), 맥스무비, 인터파크, 티켓링크, YES24, 씨즐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11-1 이화여대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지하 4층.

전화 : 02-363-5333




제6회 EBS국제다큐영화제

EIDF2009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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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베이비 Google Baby
Dir_지피 브랜드 프랭크 Zippi Brand Frank | Israel, USA, India | 2009 | 76min | Color


■ 내용

‘구글 베이비’는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3대륙에 걸친 아기 생산 방식이다. 이스라엘의 기업가 도론은 자신을 베이비 프로듀서라 소개한다. 그의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 온라인으로 구입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되어 인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된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부모로 만들어 준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뿐이다.

■ 추천의 변 

인터넷을 통해 정자와 난자를 구매하고, 대리모를 돈으로 섭외해 원하는 머리색과 피부색을 가진 아이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과연 이게 우리가 꿈꾸던 신세계인가? 인간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디스토피아인가? 이 작품은 관객에게 첨예한 논쟁거리와 철학적 숙고의 시간을 제공한다.
■ 지피 브랜드 프랭크 Zippi Brand Frank 
1970년 이스라엘 출생.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예술을,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에서 법과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니이만 연구기금에 선발되어 하버드대학에서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를 공부했다. TV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She Is in the Army Now – “Yerukot”>(01), <Somebody to Love>(03), <Wake up Call>(05)를 연출했으며 <구글 베이비>는 그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페스티벌 초이스

Festival Choice
총 상금 2,500만원이 걸려 있는 EIDF의 꽃, 경쟁부문입니다. 매년 출품작 수가 늘고 있으며, 6회를 맞이한 올해는 세계 57개국에서 총 350여 편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중 예심을 거쳐 12편을 엄선했습니다. EIDF만의 특별한 선택이 돋보이는 올해의 “페스티벌 초이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굴 : 그웬델린 이야기 About Face: The Story of Gwendellin Bradshaw

아프간 스타 Afghan Star 

재앙 그 후 After the Disaster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Apology of an Economic Hit Man

소년야구단 Baseball Boys

콘스탄틴 & 엘레나 Constantin and Elena

가자 - 스데롯 전쟁 전의 기록 Gaza-Sderot, Pre-War Chronicles

구글 베이비 Google Baby

왕비와 나 The Queen and I 

찢어라! 리믹스 선언 RiP: A Remix Manifesto
타폴로고 Tapologo

환생을 찾아서 Unmistaken Child
	
	얼굴 : 그웬델린 이야기 About Face: The Story of Gwendellin Bradshaw 

	
	Dir_메리 카츠케 Mary Katzke | USA | 2009 | 82min | Color

	
	방송 9/23 23:30
상영 SP 9/22 11:10 | MM 9/21 14:30, 9/24 18:00


* SP(EBS SPACE), MM(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1980년,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웬델린 브래드쇼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에 의해 불 속에 던져졌다. 그웬델린은 24년이 흐른 지금까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작품은 알래스카의 추운 겨울날 그웬델린이 자살시도를 한 사건에서 출발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녀의 5년에 걸친 여정을 담고 있다. 

■ 메리 카츠케 Mary Katzke
텍사스주립대학에서 라디오, TV, 영화를 전공하고 뉴욕대학 티시예술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알래스카에 거주하며, 1982년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알래스카의 사회 문제를 알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Affinity Films를 설립했으며,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및 감독으로 3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다.
	
	아프간 스타 Afghan Star

	
	Dir_하바나 마킹 Havana Marking | UK, Afghanistan | 2009 | 60min | Color

	
	방송 9/21 20:20
상영 SP 9/22 10:00 | MM 9/22 12:30, 9/25 18:30


오랜 전쟁과 탈레반 통치가 끝난 아프가니스탄에 팝 문화 열풍이 분다. 수백만 국민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아프간 스타>. 이 작품은 우승을 향한 최종 후보자 4명의 여정을 따라간다. 이들에게 <아프간 스타>는 단순한 TV 쇼 이상의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이들은 인생을 걸어야 한다.

■ 하바나 마킹 Havana Marking
TV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 경력을 쌓았다. <The Great Relativity Show>(05), <The Crippendales>(07)를 제작하였으며, 카불에서 4개월이 넘는 촬영기간을 거쳐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인 <아프간 스타>를 만들었다. 자신의 제작사인 Redstart Media를 가지고 있으며,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 수상경력
2009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 감독상
	
	재앙 그 후 After the Disaster

	
	Dir_슈 총푸 Shu Chongfu | China | 2009 | 64min | Color

	
	방송 9/24 20:20
상영 SP 9/23 20:00 | MM 9/22 14:30, 9/27 20:30


82세의 리우 할머니는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 발생한 지진으로 65년 동안 살던 집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잃는다. 재앙 그 후, 리우 할머니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가재도구들을 찾아 폐허를 헤매고, 아들은 이미 못쓰게 된 물건들을 주워오는 어머니를 못마땅해 한다. 재앙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집이 아닌, 이들의 평온한 삶 전부였다.

■ 슈 총푸 Shu Chongfu
1954년 중국 사천성 출생. 1973년 군에 입대해 베트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기도 한 그는 중국 TV 협회 이사, 사천성 영화협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총 12편의 작품에서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재앙 그 후>는 그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1998년 전국 100인의 우수청년예술가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04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전국 청년단 덕(德)ㆍ예(藝) 겸비 선진 예술문예 종사자 칭호를 얻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 수상경력
2009 상하이 TV 페스티벌 금상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Apology of an Economic Hit Man

	
	Dir_스텔리오스 코울 Stelios Koul | Greece | 2008 | 90min | B/W, Color

	
	방송 9/24 22:35
상영 SP 9/25 17:20 | MM 9/21 20:00, 9/23 18:30


존 퍼킨스는 경제 저격수다. 경제 저격수란 이른바 미국 제국 건설을 위해 세계 각국의 경제시장에서 ‘작전’을 펼치던 이들이다. 존 퍼킨스의 고백을 따라 2차 대전 후 5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퍼즐처럼 맞춰진다. 한 편의 누아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 작품은 그의 모든 고백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보는 이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 스텔리오스 코울 Stelios Koul 

1953년 그리스 출생. 다큐멘터리 연출, 각본은 물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특파원으로도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ARTE에서 연출을 맡고 있으며, 2000년 유러코메니우스 최우수 그리스 다큐멘터리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그가 프로듀스한 <Reportage Without Frontiers>는 현재까지 그리스 국영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시리즈로, 올해의 유익한 방송으로 1998년 이후 네 차례 선정되었다.
	
	소년야구단 Baseball Boys

	
	Dir_션 코샹, 랴오 칭야오 Shen Ko-shang, Liao Ching-Yao | Taiwan | 2008 | 86min | Color

	
	방송 9/23 20:20
상영 SP 9/23 10:00 | MM 9/21 12:30, 9/26 20:30


타이완 동부 해안 마을에 사는 소년들에게 야구는 인생이다. 학교 과제와 야구 훈련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일상이 펼쳐진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유년 시절의 추억처럼 이들에게 야구는 분명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소년야구단>은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인 유년기, 바로 그 소박하고 순수한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 션 코샹 Shen Ko-shang & 랴오 칭야오 Liao Ching-Yao
두 사람 모두 타이완 국립예술대학에서 연출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넘나들며 연출과 촬영으로 활동하며 많은 수상작은 배출했다. 션 코샹은 1999년 연출한 16mm 영화 <Layover>가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된 것을 비롯해 연출작이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 수상했으며, 2002년 October Films에 연출로 합류해 다큐멘터리와 TV 광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랴오 칭야오는 현재 프리랜서 연출, 촬영으로 활동 중이며, 2005년 촬영을 맡은 <The Pigeon Game>은 Golden Bell Awards에서 최고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 및 전세계 160개국에서 방영되었다.
■ 수상경력
2009 상하이 TV 페스티벌 은상 

2009 타이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대상

	
	콘스탄틴 & 엘레나 Constantin and Elena

	
	Dir_안드레이 다스칼레스쿠 Andrei Dascalescu | Romania, Spain | 2008 | 104min | Color

	
	방송 9/21 24:35
상영 SP 9/25 10:00 | MM 9/22 10:30, 9/24 15:30


콘스탄틴과 엘레나는 54년간 함께 한 부부이다. 루마니아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말 그대로 ‘달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다.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노부부의 삶을 따뜻하게 관조하는 이 작품은, 전통을 따르며 순수하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 안드레이 다스칼레스쿠 Andrei Dascalescu 
1984년 루마니아 출생. 부쿠레슈티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다수의 작품에서 편집 및 음향을 맡았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Youth Without Youth>에도 참여한 바 있다. 연출작인 2분짜리 단편 <FLY>(07)는 13개 이상의 영화제에서 상영, 수상하며 주목 받았으며, <콘스탄틴 & 엘레나>는 그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 수상경력
2008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신인상

2008 트랜실바니아 국제 다큐영화제 데뷔상

	
	가자 - 스데롯 전쟁 전의 기록 Gaza-Sderot, Pre-War Chronicles


	
	Dir_세르쥬 고르데, 알렉스 자라트, 까릴 알 무사이엔, 메론느 라뽀뽀르, 아이에레트 바샤  Serge Gordey, Alex Szalat, Khalil Al Muzayyen, Meron Rapoport, Ayelet Bachar | Israel, Palestine, France | 2009 | 50min | Color

	
	방송 9/24 21:35
상영 SP 9/24 14:30 | MM 9/21 18:30, 9/23 16:30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두 달 동안 가자와 스데롯 지역의 모습을 담은 프로젝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사랑하고 꿈을 꾼다. 각 지역에 있는 6명의 등장인물의 일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촬영팀에 의해 각각 기록되었고, 인터넷으로도 선보였던 영상을 모아 2009년 1월 정식으로 제작되었다.

■ 세르쥬 고르데 Serge Gordey & 알렉스 자라트 Alex Szalat & 까릴 알 무사이엔 Khalil Al Muzayyen &
메론느 라뽀뽀르 Meron Rapoport & 아이에레트 바샤 Ayelet Bachar
알렉스 자라트는 1977년부터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 TV 시리즈 연출로 활동해왔다. 1987년 독립 프로듀서 협회인 KS VISIONS을 설립해 100여 편이 넘는 다큐멘터리와 Canal +, Arte, FR3, FR2, TF1, Planete, IBA, RTBF, Dutch Channel 1을 위한 TV 시리즈를 제작했다. 2005년부터 Arte France 사회부에서 위탁 편집자로서 활동하였고, 2008년부터는 시사, 사회이슈, 지정학부서를 이끌고 있다.

■ 수상경력
2009 몬테카를로 TV 영화제 국제 적십자상
2009 반프 월드 티비 대상 최고 온라인 프로그램상 

2008 최고 신예 미디어 프로젝트상

	
	구글 베이비 Google Baby

	
	Dir_지피 브랜드 프랭크 Zippi Brand Frank | Israel, USA, India | 2009 | 76min | Color

	
	방송 9/21 23:10

상영 SP 9/21 20:50 | MM 9/23 10:30, 9/25 20:30


 ‘구글 베이비’는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3대륙에 걸친 아기 생산 방식이다. 이스라엘의 기업가 도론은 자신을 베이비 프로듀서라 소개한다. 그의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 온라인으로 구입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되어 인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된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부모로 만들어 준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뿐이다.

■ 지피 브랜드 프랭크 Zippi Brand Frank
1970년 이스라엘 출생.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예술을,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에서 법과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니이만 연구기금에 선발되어 하버드대학에서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를 공부했다. TV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She Is in the Army Now – “Yerukot”>(01), <Somebody to Love>(03), <Wake up Call>(05)를 연출했으며 <구글 베이비>는 그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 수상경력
2009 독아비브 국제 영화제 대상
	
	왕비와 나 The Queen and I

	
	Dir_나히드 페르손 사르베스타니 Nahid Persson Sarvestani | Sweden | 2008 | 90min | B/W, Color

	
	방송 9/21 21:30

상영 SP 9/23 11:40 | MM 9/21 10:30, 9/22 18:30


1979년 이란 혁명에 시위대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감독은 이후 혼란스러운 체제 속에서 형제를 잃었고, 결국 고국을 떠났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이란의 마지막 왕의 부인이자 망명생활 중인 왕비 파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다. 정치적인 견해는 달랐지만, 혁명은 두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남겼고 놀라운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 나히드 페르손 사르베스타니 Nahid Persson Sarvestani
이란 출생. 1979년 이란혁명 후 스웨덴으로 망명했다. 스웨덴국립영화학교에서 TV와 영화 제작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으며, 사회 정치적인 관점의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Prostitution Behind the Veil>이 에미상 후보에 오른 것을 비롯해 25회가 넘는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6년에는 작품 내 이슬람 여성에 대한 묘사를 문제시한 이란 당국에 의해 3개월 간 구류를 당하기도 했다.
	
	찢어라! 리믹스 선언 RiP: A Remix Manifesto

	
	Dir_브렛 게일러 Brett Gaylor | Canada | 2009 | 86min | B/W, Color

	
	방송 9/23 21:55
상영 SP 9/23 22:00 | MM 9/21 16:30, 9/25 10:30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공공연하게 파일을 공유하는 이 시대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시도된다. 인터넷 활동가인 감독은, 기존의 음악들을 섞어 새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 ‘Girl Talk’를 포함해 이 논쟁의 주요 인물들을 찾아가 인터뷰한다.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벽을 흔드는 흥미진진한 저작권 이야기가 펼쳐진다. 

■ 브렛 게일러 Brett Gaylor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뉴미디어 감독. 첫 장편 다큐멘터리인 <찢어라! 리믹스 선언>의 제작을 지지하는 비디오 리믹스 커뮤니티인 OpenSourceCinema.org를 만들었으며, 인터넷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인 Homeless Nation.org의 웹 프로듀서이기도 하다. 캐나다 최초의 영상 블로거 중 한 명이며, 청소년 관련 미디어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으며, 현재 The Gulf Islands Film and Television School의 창립자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수상경력
2008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관객상 

2008 휘슬러 영화제 관객상

2008 앤 아보 필름 페스티벌 관객상
	
	타폴로고 Tapologo

	
	Dir_가브리엘라 & 살리 구띠에레쓰 디와 Gabriela & Sally Gutiérrez Dewar | Spain, South Africa | 2008 | 88min | Color

	
	방송 9/22 22:15

상영 SP 9/25 13:50 | MM 9/22 16:30, 9/23 12:30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장 정착지인 프리덤 파크에 HIV 감염된 전직 성매매 노동자들이 모여 ‘타폴로고’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락에 떨어진 그들의 커뮤니티를 희망차고 견고한 곳으로 변화시킬 지킴이가 될 것을 배운다. 에이즈와 성매매에 관한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 교의가 아프리카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카톨릭 주교 케빈 돌링은 ‘타폴로고’에 동참한다.
■ 가브리엘라 & 살리 구띠에레쓰 디와 Gabriela & Sally Gutiérrez Dewar
스페인 출생 자매 감독. 마드리드가 거점인 비주얼 아티스트인 살리는 베를린과 뉴욕 등지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고 있다. 뉴욕의 뉴스쿨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여러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예술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다. 12년 간 TV 프로듀서로 활동해온 가브리엘라는 현재 TV와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덕션에서 공동 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타폴로고>는 단편 <Manolo Gets the Bus>에 이어 자매가 함께 작업한 두 번째 작품이다.
■ 수상경력
2008 남아프리카 트라이 콘티넨탈 영화제 관객상  

2008 미라다스 닥 페스티벌 심사위원 대상 

2009 비냐 델 마르, 최고 다큐멘터리 상
	
	환생을 찾아서 Unmistaken Child

	
	Dir_나티 바라츠 Nati Baratz | Israel | 2008 | 104min | Color

	
	방송 9/22 20:20

상영 SP 9/22 18:30 | MM 9/22 20:00, 9/24 13:00


텐진 조파는 7세 때부터 콘촉 라마를 스승으로 모셔왔다. 2001년, 콘촉 라마는 84세의 나이로 선종하고 스승의 환생을 찾기 위해 텐진 조파는 길을 떠난다. 티베트의 곳곳을 누비는 4년의 여정 끝에 마침내 텐진 조파는 스승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아이와 만난다. 그 옛날 스승이 어린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삶은 순환된다. 

■ 나티 바라츠 Nati Baratz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생. 2000년 텔아비브대학 영화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리랜서 감독 겸 제작자로 활동해왔다. 대표작으로는 <Tel Aviv-Kyrgyzstan>(01) 과 <Noches>(04)가 있으며, 두 작품 모두 이스라엘에서 TV로 방송되었다.
■ 수상경력
2009 보스턴 독립영화제, 심사위원상  

2009 풀 프레임 다큐멘터리 영화제, 인스퍼레이션상 

2009 리버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해외 수상작 특별전
Award-winning International Documentaries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전문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EIDF 2008에서 “아카데미 수상작 특별전”을 선보인 것에 이어 올해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IDFA), 핫독 다큐멘터리영화제(HOTDOCS)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들을 포함한 “해외 수상작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외국의 유수 영화제에서는 어떤 작품들에 대상을 수여했을까요?
나의 앙투안 Antoine
버마 VJ Burma VJ - Reporting from a Closed Country

영국인 외과 의사 The English Surgeon
원 맨 빌리지 The One Man Village

안데스 산맥 조난기 Stranded: The Andes Plane Crash Survivors
바시르와 왈츠를 Waltz with Bashir
	
	나의 앙투안 Antoine

	
	Dir_로라 바리 Laura Bari | Canada | 2008 | 82min | Color

	
	방송 9/26 16:10

상영 MM 9/23 14:30, 9/25 14:30


* SP(EBS SPACE), MM(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타자기를 치는 작은 손, 소년은 은밀하게 속삭이듯 마담 루스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활기차게 달리고, 운전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라디오를 진행하며 무전기 통신을 좋아하는 아이 앙투안. 그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여느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교육을 받는다. 앙투안의 실제와 가상의 현실이 감각적인 영상과 함께 한편의 시처럼 섬세하게 그려진다. 

■ 로라 바리 Laura Bari

아르헨티나에서 출신으로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거주했다. 예술과 교육을 접목시킨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어린이 TV쇼인 <Toc-toc-toc>의 공동 컨셉터로 일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TV 프로그램 <Cornemuse> 300여 편의 다큐멘터리 삽화를 감독하였다. <나의 앙투안>은 그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 수상경력
2009 캐나다 핫독, 신인 감독상 

2009 아테네 이모션 픽쳐스, 심사위원 특별상
	
	버마 VJ Burma VJ - Reporting from a Closed Country

	
	Dir_안데르스 외스터가르트 Anders Østergaard | Denmark | 2008 | 83min | Color

	
	방송 9/26 18:30
상영 MM 9/23 20:45, 9/26 16:30 


2007년,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승려들의 평화시위 장면이 위성을 통해 방송되며 세계는 미얀마의 정치상황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 영상을 찍은 단체는 DVB(The Democratic Voice of Burma). DVB 리포터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촬영한 독점 영상을 편집한 작품으로, 혼돈의 중심에서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생생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 안데르스 외스터가르트 Anders Østergaard
1965년 덴마크 코펜하겐 출생. 1991년 오르후스 저널리즘 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까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1996년 연출과 각본을 맡은 첫 번째 다큐멘터리 <Johannesburg Revisited>를 만들었고 1999년 <The Magus>로 오덴세영화제에서 최고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연출작으로는 <A Burning Issue>(00), <Tintin And I>(03), <Gasolin>(06) 등이 있다.
■ 수상경력
2008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 대상 

2009 보딜상, 최고 다큐멘터리 상

2009 선댄스 영화제, 편집상
	
	영국인 외과 의사 The English Surgeon

	
	Dir_제프리 스미스 Geoffrey Smith | UK | 2007 | 86min | Color

	
	방송 9/26 14:40


신과 같은 절대적 능력을 갖췄거나, 혹은 인간의 한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외과 의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환자의 생명을 구했을 때나, 혹은 잃었을 때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신경외과 의사 헨리 마쉬의 우크라이나 키예프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딜레마를 솔직하게 고찰해 보는 작품.

■ 제프리 스미스 Geoffrey Smith 
호주 멜버른 출생. 31년 만의 아이티의 첫 선거를 촬영하던 중 총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그 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찾으며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심한다. 2004년과 2007년 RTS에서의 두 차례 수상을 포함,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영국 주요 방송국에서 2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들었다.
■ 수상경력 
2008 캐나다 핫독, 최고 장편 다큐멘터리상
2008 실버독, 최고 장편 다큐멘터리상

2007 세필드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관객상 
	
	원 맨 빌리지 The One Man Village

	
	Dir_시몬 엘 하브르 Simon El Habre | Lebanon | 2008 | 86min | Color

	
	방송 9/26 20:30
상영 SP 9/24 10:00 | MM 9/25 16:30


1975년에서 1990년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레바논 곳곳은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버린 어느 산골 마을에 홀로 귀향을 결행한 시만 엘 하브르가 산다. 홀로 보내는 매일매일의 조용하고 고요한 그의 삶을 조카인 감독이 관조하며 카메라에 담는다. 그의 고독한 삶은 모두의 상흔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된다.

■ 시몬 엘 하브르 Simon El Habre
레바논 출생. 1998년 ALBA(Academy Libanaise des Beau-Arts)에서 연출을 전공하고 파리에 있는 페미스에서 영상편집을 공부하였다. 2001년부터는 모교인 ALBA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다수의 상업 광고와 알자지라 등의 아랍 위성채널의 TV 보도를 연출하였으며 편집자로도 각광받고 있다. 영화 발전을 위한 문화 협회인 Beirut DC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원 맨 빌리지>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 수상경력 
2008 두바이 필름 페스티벌, 심사위원 특별상

2009 캐나다 핫독, 대상 

2009 모나코 자선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안데스 산맥 조난기 Stranded: The Andes Plane Crash Survivors

	
	Dir_곤잘로 아리온 Gonzalo Arijon | France | 2007 | 113min | B/W, Color

	
	방송 9/27 18:00
상영 MM 9/25 12:20, 9/26 18:20


1972년 10월, 몬테비데오를 떠나 칠레로 향하던 571기가 안데스 산맥의 빙하로 덮인 계곡에 추락했다. 총 45명의 탑승객 중 72일간의 사투를 거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16명. 30년이 지난 지금,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낸다.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과 예기치 않은 공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펼쳐진다.
■ 곤잘로 아리온 Gonzalo Arijon
1956년 우루과이 출생. 1979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영화와 인류학을 공부했으며, TV 방송을 위한 다수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들었다. 연출작으로는 <The World According to My Brother>(91)를 비롯해 <Carl Lewis / Mike Powell 43’ and 52’>(04), <Lula's Brazil: The Management of Hope>(05) 등이 있으며, 감독은 <안데스 산맥 조난기>의 생존자 중 몇몇과 오랜 친구 사이이기도 하다.
■ 수상경력 
2007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대상
	
	바시르와 왈츠를 Waltz with Bashir

	
	Dir_아리 폴만 Ari Folman | Israel, Germany, France, USA, Finland, Switzerland, Belgium, Australia | 2008 | 85min | Color

	
	방송 9/24 24:15

상영 MM 9/26 10:30


감독과 만난 옛 친구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린다고 고백한다. 이야기 끝에 두 사람은 그 꿈이 레바논 전쟁에 파병된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정작 감독 자신은 그 당시의 기억이 하나도 없음에 놀란다. 그는 옛 전우를 찾아 다니며 조각난 기억을 모으기 시작하고, 기억은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된다.
■ 아리 폴만 Ari Folman 
1962년 이스라엘 출생. 군복무를 마친 80년대 중반, 배낭 여행을 떠났던 그는 여행이 자신의 생각만큼 즐겁지 않음을 깨닫고 동남아시아의 게스트하우스에 1년을 머물며 친구들에게 여정을 지어내어 편지를 쓰다가 돌아가 영화를 공부할 것을 결심했다. 졸업작품으로 만든 <Comfortably Numb>(91)으로 이스라엘 아카데미 최고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TV 시리즈와 영화를 넘나들며 감독, 각본 등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 수상경력 
2009 골든 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2009 영국 독립 영화상, 외국어 영화 대상 

2008 이스라엘 필름 아카데미상, 최고 감독상 외 4개 부문 수

거장의 눈 
- 베르너 헤어조그 회고전 
The View of Virtuosos – Werner Herzog
작년 개막작으로 준비했던 <세상 끝과의 조우>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부응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감독 자신과 그의 페르소나였던 클라우스 킨스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극영화도 한 편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화제작 <그리즐리 맨>까지, 올 가을 베르너 헤어조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것입니다.
아귀레, 신의 분노 Aguirre, the Wrath of God
세상 끝과의 조우 Encounters at the End of the World
그리즐리 맨 Grizzly Man
나의 친애하는 적 My Best Fiend
헤어조크, 구두를 먹다 Werner Herzog Eats His Shoe

	
	아귀레, 신의 분노 Aguirre, the Wrath of God

	
	Dir_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 West Germany, Peru, Mexico | 1972 | 95min | Color

	
	방송 9/26 22:25

상영 MM 9/26 12:30


* SP(EBS SPACE), MM(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극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광활함을 대비시키는 베르너 헤어조크의 연출 스타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타임지 선정 세계 100대 영화 중 한 편이다. 헤어조크와 배우 클라우스 킨스키가 함께 작업한 첫 번째 작품이며, 전설의 도시인 엘도라도를 정복하러 나선 군대의 ‘아귀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인간의 광기와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 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1942년 독일 뮌헨 출생. 산골 마을인 바바리아에서 자란 그는 영화는 물론 TV와 전화도 접하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린 나이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으며, 철공소에서 번 돈으로 단편 <헤라클레스>를 제작,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첫 장편 <싸인 오브 라이프>(68)가 베를린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면서 주목 받는 감독이 됐다. 이후 <아귀레, 신의 분노>(72)로 그의 페르소나, 배우 클라우스 킨스키를 만났으며, 뉴저먼시네마의 기수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그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목표를 추구해가는 광기 어린 인물들을 주로 다뤘으며, <하늘은 스스로 돌보는 자를 돌보지 않는다>(74), <피츠카랄도>(82), 와 <그리즐리 맨>(05) 등을 통해 칸영화제를 비롯해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 수상경력 
1973 독일 영화시상, 촬영상 

1976 프랑스 영화 비평가 연합, 최고 외국어 영화상 

1977 미국 비평가 협회, 촬영상
	
	세상 끝과의 조우 Encounters at the End of the World

	
	Dir_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 USA | 2007 | 99min | Color

	
	방송 9/27 23:10


지구의 최남단, 남극에도 공동체가 존재한다. 화산학자를 비롯해 펭귄, 바다표범 연구가 같은 과학자는 물론, 언어가 없는 곳으로 온 언어학자 같은 괴짜들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남극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남극의 광활한 천연 아름다움과 함께 ‘정복’을 위한 탐험을 넘어선 인류의 남극 ‘생활’을 담았다.

	
	그리즐리 맨 Grizzly Man

	
	Dir_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 USA | 2005 | 103min | Color

	
	방송 9/26 24:00

상영 MM 9/24 20:30, 9/27 14:30


리얼리티 다큐멘터리의 극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물 애호가이자 알래스카의 국립공원에서 회색곰과 13년간 동거생활을 했던 티모시 트레드웰의 야생생활을 담은 이 작품은, 그가 늙은 곰에게 죽게 되는 순간까지 포착해 화제가 되었다.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티모시 트레드웰이라는 한 남자의 일생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 수상경력 
2005 로스 앤젤레스 비평가 연합, 최고 다큐멘터리상 

2005 뉴욕 비평가 연합, 최고 논픽션 영화상 

2005 선댄스 영화제, 알프레드 슬론 상
	
	나의 친애하는 적 My Best Fiend

	
	Dir_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 UK, Germany, Finland, USA | 1999 | 94min | B/W, Color

	
	방송 9/27 21:30

상영 MM 9/24 10:30, 9/26 14:20


헤어조크 감독의 페르소나이자 우정과 애증의 관계를 넘나들었던 배우 클라우스 킨스키의 사후에 만들어진 작품. 헤어조크가 13살 때 이루어진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5편의 작품을 함께 하며 지속된 특별한 관계와 추억의 회고, 그리고 클라우스 킨스키의 광기를 보여주는 기행에 가까운 에피소드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 수상경력 
1999 상 파울로 국제영화제, 관객상
	
	헤어조크, 구두를 먹다 Werner Herzog Eats His Shoe

	
	Dir_레스 블랭크 Les Blank, Writer_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 USA | 1980 | 20min | B/W, Color

	
	방송 9/26 22:00
상영 MM 9/24 10:30, 9/26 14:20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담은 작품. 헤어조크 감독은 당시 신출내기 감독인 에롤 모리스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두를 먹고, 그가 삶은 구두를 먹는 동안 영화, 예술, 그리고 인생에 관한 대화가 펼쳐진다.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감독 자신의 신념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 레스 블랭크 Les Blank

1935년 미국 플로리다 출생. 툴레인대학에서 영문학 학사, 연극학 석사를 거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필름 프로그램 박사를 받았다. 미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꼽히는 그는 민속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다큐멘터리 작가라는 평을 얻기도 했다. 1960년 만든 단편 다큐멘터리 <Running Around Like a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를 시작으로 미국 남부 지역 문화를 소재로 한 다수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연출했다.
다큐, 예술을 열다 
Documentary: Art Triumphant
EIDF 2008에서 “다큐, 라틴을 열다” 섹션을 통해 지역을 조망했다면 올해는 이 섹션을 통해 음악과 무용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예술이, 다큐멘터리라는 형식과 만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술과 다큐멘터리의 만남, 그 설렘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비극 A Beautiful Tragedy
개러스 합창단 The Choir Revisited
엘 시스테마 El Sistema
장인의 피아노 Note by Note
베를린 필과 춤을 Rhythm Is It!

	
	아름다운 비극 A Beautiful Tragedy

	
	Dir_데이비드 킨셀라 David Kinsella | Norway | 2008 | 52min | Color

	
	방송 9/23 13:50

상영 SP 9/24 21:20


* SP(EBS SPACE), MM(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15세 소녀 옥사나의 인생은 오직 춤뿐이다. 그녀가 태어난 지 3주 무렵부터 스트레칭을 시킨 엄마 덕분에 옥사나는 발레에 적합한 체형을 가지게 되었고,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발레 학교에서 8년간의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소녀들 속에서 옥사나는 과연 엄마의 희망을 이룰 수 있을까.
■ 데이비드 킨셀라 David Kinsella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1981년 16세의 나이로 그 해의 다큐멘터리 프레스 포토그래퍼로 뽑혔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이름을 올렸다. 다큐멘터리에서도 연출과 촬영을 주로 맡고 있으며, 연출작으로는 <Love Letters>(05)와 <Killing Girls>(05) 등이 있다.
■ 수상경력 
2008 베어렌츠 필름 TV 페스티벌, 감독상 

2009 벨그레이드 단편 & 다큐멘터리 영화제, 최고 국제 다큐멘터리 상 

2009 알 자지라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상

	
	개러스 합창단 The Choir Revisited

	
	Dir_루도 그라함 외 Ludo Graham and the others | UK | 2008 | 59min | Color

	
	방송 9/24 13:45


합창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세계 합창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낸 개러스 선생님과 피닉스 합창단.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함께 입맞춰 노래했던 경험들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합창단의 뒷이야기가 펼쳐진다. 

	
	엘 시스테마 El Sistema

	
	Dir_폴 스막시, 마리아 스투드마이어 Paul Smaczny, Maria Stodtmeier | Germany, France, Switzerland, Japan, Venezuela, Estonia, Finland, Poland, Canada, Sweden | 2009 | 65min | Color

	
	방송 9/22 13:40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 센터, 워크숍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현재 2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악기를 배우고 있다. 30여 년 전 호세 안토니오 아부루라는 이상주의자에 의해 탄생된 이 프로그램은,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음악의 힘을 보여준다. 
■ 폴 스막시 Paul Smaczny & 마리아 스투드마이어 Maria Stodtmeier
폴 스막시는 프로듀서,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다. 1995년에 EuroArts Music의 부사장을 거쳐 2001년에는 전무이사를 지냈다. <Berliner Philharmoniker>, <Lucerne Festival Orchestra> 등 스케일이 큰 뮤지컬 이벤트를 다뤘으며, 150편이 넘는 TV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마리아 스투드마이어는 1979년 출생이다. Literature Express Europe 2000과 같은 국제적인 음악, 문학 프로젝트를 연출했다. 2006년부터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 the Simon Bolivar Youth Orchestra 를 비롯해 여러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레코딩을 책임지고 있다.
■ 수상경력 
2009 골든 프라하, 대상 

2009 로도스 에코 필름즈, 심사위원 특별상
	
	장인의 피아노 Note by Note

	
	Dir_벤 나일즈 Ben Niles | USA | 2007 | 81min | Color

	
	방송 9/25 13:15


한 그루의 원목이 콘서트홀의 피아노가 되기까지, 스타인웨이 L1037 피아노의 제작 과정을 담은 작품. 오늘날 대량생산시대에 역행하듯 450명의 장인의 손을 거친 12,000개의 부품으로 완성되는 피아노 제작과정은 소멸해 가고 있는 전통을 되새기게 만든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자연의 소리를 내는 피아노 이야기. 

■ 벤 나일즈 Ben Niles
그래픽 디자이너로 15년 이상 활동했던 감독은 애틀랜틱 레코즈와 제이콥 번즈 필름센터 등의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고객들을 위한 지면 광고를 제작/감독 하였다. 그는 음반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콜렉티브 소울, 쥬얼의 앨범 재킷에 참여했으며, 피시와 조지 칼린의 기념음반 세트도 제작했다.
	
	베를린 필과 춤을 Rhythm Is It!

	
	Dir_토마스 그루베, 엔리께 산체스 란쉬 Thomas Grube, Enrique Sánchez Lansch | Germany | 2004 | 60min | Color

	
	방송 9/21 13:40


2003년 1월의 베를린, 버스 정류장이 있던 장소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25개국에서 온 250명의 학생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 맞춰 춤을 춘 것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대규모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문외한이었던 이들이 3개월의 연습기간을 거쳐 음악과 예술의 세계에 흠뻑 빠져든다.

■ 토마스 그루베 Thomas Grube & 엔리께 산체스 란쉬 Enrique Sánchez Lansch 

그루베는 1971년 독일 출생이다. 콘라드 볼프 필름 앤 텔레비전 아카데미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1993년 Memphis Production를 설립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97년에는 The Director's Label Grube & Dierks를 창립했다. 연출작으로는 <Love Is the Message> (95), <Jewish Museum Berlin>(00) 등이 있다. 

엔리께 산체스 란쉬는 1963년 스페인 출생이다. 1986년부터 방송사에 입사해 1988년부터 클래식, 오페라, 발레 등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리를 집필, 제작했다. 1996년에는 Grundy UFA에서 일하면서 예술 감독 겸 제작 감독을 역임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Le Voices>(95), <Don Giovanni>(96), <Piano En Double>(03)가 있다.
■ 수상경력
2005 바바리안 영화상, 비평가 상

2005 독일 영화상, 금상 

2005 독일 아트 하우스 시네마즈, 최고 다큐멘터리 상
카터, 알리 그리고 도르프만
Carter, Ali, and Dorfman
제목 그대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무하마드 알리 전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세계적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자전적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온 몸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개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하마드 알리 되기 Becoming Muhammad Ali
땅콩 장수 지미 카터 Jimmy Carter: Man from Plains
죽은 자와의 약속 - 아리엘 도르프만의 망명 일기 

                   A Promise to the Dead: The Exile Journey of Ariel Dorfman

	
	무하마드 알리 되기 Becoming Muhammad Ali

	
	Dir_ 알란 톰린슨, 개스퍼 곤잘레스 Alan Tomlinson, Gaspar González | USA | 2008 | 54min | B/W, Color

	
	방송 9/23 25:00


1960년, 젊은 권투선수 캐시어스 클레이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려는 꿈을 안고 마이애미로 온다. 훗날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으로 전설의 복서가 된 사나이,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작품. 트레이너, 주치의, 자서전 저자, 기자, 역사학자 등 가까운 곳에서 무하마드 알리를 지켜본 사람들의 생생한 인터뷰가 담겨 있다. 

■ 알란 톰린슨 Alan Tomlinson & 개스퍼 곤잘레스 Gaspar González
알란 톰린슨은 영국 출생이다. 디스커버리 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피, 뉴욕타임 등에서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활동했다. <킬러 바이러스>로 에미상 수상. TV 활동 이전에 국립라디오방송인 NPR과 BBC, ‘타임’지 등의 남미 등지의 특파원으로 활약하였다. NPR에서 걸프전 발발에 관한 첫 소식을 전한 것으로 방송의 퓰리처상이라 불리는 듀퐁상을 수상하였다.

개스퍼 곤잘레스는 기자, 작가, 역사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기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스포츠 기사 (Best Sports Writing)상을 수상하였다. 마미애미 헤럴드, 뉴스데이, 텍사스 옵저버 등의 필자를 역임했으며 예일대학에서 미국사로 박사학위 취득했다. 예일대학 도로시 댄포스 콤튼 장학재단의 연구원이자 2006년에 발간된『What Have They Built You to Do? The Manchurian Candidate and Cold War American』의 공동저자로 알려졌다.
	
	땅콩장수, 지미 카터 Jimmy Carter: Man from Plains

	
	Dir_조나단 드미 Jonathan Demme | USA | 2007 | 125min | Color

	
	방송 9/22 23:55


미국의 39대 대통령이며 비영리기구 카터 센터의 설립자, 20여 권의 책을 쓴 저술가, 분쟁지역의 조정자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욱 유명한 지미 카터와의 친밀한 조우. 한결같은 열정과 희망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 지미 카터를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의 양면에서 접근한다.

■ 조나단 드미 Jonathan Demme
미국 뉴욕 출생. <여자 수용소>(74)로 장편영화 데뷔했다. 연출작으로 <시티즌밴드>(77), <멜빈과 하워드>(80), <양들의 침묵>(91), <필라델피아>(93) 등이 있다. <멜빈과 하워드>로 뉴욕비평가협회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한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그는 25편 이상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 20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죽은 자와의 약속 - 아리엘 도르프만의 망명 일기 

A Promise to the Dead: The Exile Journey of Ariel Dorfman

	
	Dir_피터 레이몬트 Peter Raymont | Canada | 2007 | 86min | B/W, Color

	
	방송 9/25 25:00


1973년 9월 11일 칠레에서 아옌데 정부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난다. 당시 정부의 주요인물들이 처형당한 가운데, 아리엘 도르프만은 홀로 살아남아 망명한다.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연히도 같은 날 미국에 911테러가 발발하자 도르프만은 칠레행을 결심한다. 홀로 살아남은 자의 숙명에 관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선 이야기가 펼쳐진다.
■ 피터 레이몬트 Peter Raymont
1950년 캐나다 출생. 감독이자 저널리스트, 작가로 활동하며 100편이 넘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시리즈를 제작, 감독하였다. <악마와 악수 - 로미오 댈레어의 여정>(04)으로 선댄스영화제 관객상과 에미상 최고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것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35번의 수상경력이 있다. 

한국 독립 다큐전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ies
작년 <워낭소리>의 흥행 돌풍으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회성 깜짝 성공으로 끝날지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의 대중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영화제들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한국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독립 다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들을 부탁 드립니다.
우린 액션배우다 Action Boys
신의 아이들 Children of God
앞산전 The Mountain in the Front

	
	우린 액션배우다 Action Boys

	
	Dir_정병길 Jung Byung-gil | Korea | 2008 | 108min | Color

	
	방송 9/25 23:10

상영 SP 9/25 20:50


* SP(EBS SPACE), MM(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악으로, 깡으로, 근성으로 인생을 연기하는 액션배우가 되고자 포부를 안고 스턴트의 세계에 뛰어든 액션스쿨 동기생들.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는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액션배우”가 되는 것이다. 어떤 액션영화보다 화려하고, 어떤 드라마보다 공감되고, 어떤 코미디보다 웃긴 그들의 이야기.

■ 정병길 Jung Byung-gil
1980년 출생. 서울액션스쿨 8기를 거쳐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액션스쿨 8기 수료작 <칼날 위에 서다>(04)를 시작으로 <가난해서 죄송합니다>(06), <락큰롤에 있어 중요한 것 세가지>(06) 등의 단편을 연출했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우린 액션배우다>는 장편 데뷔작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얻었다.
■ 수상경력
2008 전주국제영화제 JIFF 최고인기상, CGV한국장편영화개봉지원상

2009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최고 독립영화상 수상

	
	신의 아이들 Children of God

	
	Dir_이승준 Yi Seung-Jun | Korea, Nepal | 2008 | 90min | Color

	
	방송 9/25 20:20


네팔의 퍼슈퍼띠낫에 있는 성스러운 강 바그머띠를 따라 펼쳐지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아름답고도 기이한 풍경.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동안 아이들은 장례식장에서 떠내려오는 돈과 음식을 얻으려 강에 뛰어든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인들이 생명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 이승준 Yi Seung-Jun 
1971년 출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 - 인도 비하르 리포트>, <폐허, 숨을 쉬다> 등 독립다큐멘터리와 TV 다큐멘터리를 작품을 만들었다. KBS 수요기획 <들꽃처럼 두 여자이야기>로 제20회 올해의 한국PD 대상을 수상했다.
■ 수상경력
2008 전주국제영화제 NEPEC(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앞산전 The Mountain in the Front

	
	Dir_김지현 Kim Jee-hyun | Korea | 2009 | 70min | Color

	
	방송 9/25 21:55


화가 진경은 포천에서 작업하며 12년을 살았지만,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다. 화재로 탄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색동 공을 만들고 불탄 책을 한 장씩 붙여 화판을 만드는 그녀. 인사동 쌈지길 아트디렉터로 일하며 화재로 생긴 빚을 갚고, 근 10년 만에 연 개인전에 걸린 그녀의 그림에는 버릴 것 없는 삶이 담겨 있다.
■ 김지현 Kim Jee-hyun
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프랑스 파리로 가서 영화공부를 시작했다. 1995년 파리에서 서울까지의 상상 기차여행을 그린 <1995 실크로드>를 만들었고 같은 해 공부를 마치고 실제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연출작으로는 <집으로 가는 길>(97), <웃음>(00), <연애에 관하여>(00), <바다가 육지라면>(01), <뽀삐>(02)가 있다.
■ 수상경력
2009 인디다큐페스티벌 관객상
아름다운 단편
Beautiful Shorts
TV를 시청할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다큐멘터리 장르가 낯선 분들을 위해 20-30분대의 단편들을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그 자체의 향기들을 품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오늘날 명성을 얻은 많은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단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아름다운 비행을 지켜봐 주십시오.
하늘과 땅 사이 Above the Ground, Beneath the Sky
이방인들 Foreigners
프리헬드 Freeheld
함디와 마리아 Hamdi and Maria
피터와 벤 Peter and Ben
톰의 특별한 입맛 Raw
리터니 Returnee
살림 바바의 시네마 천국 Salim Baba
소리 없는 눈 Silent Snow
파키스탄 재단사 The Tailor
이름 없는 삶 An Untitled Life

	
	하늘과 땅 사이 Above the Ground, Beneath the Sky

	
	Dir_시몬 레렝 빌몽 Simon Lereng Wilmont | Egypt, Denmark | 2008 | 29min | Color

	
	방송 9/27 20:30


* SP(EBS SPACE), MM(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서커스를 사랑하는 카이로의 11살 소년 마흐무드는, 장래에 국립 이집트 서커스단의 곡예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을 위해 하루도 몇 시간씩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소년에게는 하늘과 땅 사이 자신만의 공간이 너무 소중하다. 

■ 시몬 레렝 빌몽 Simon Lereng Wilmont 
현재 덴마크 국립영화학교에 재학 중으로, 덴마크 외무부의 국제 미디어 서비스와 카이로의 SEMAT 프로덕션 합작으로 만든 <하늘과 땅 사이>는 그의 중간고사 과제였다. 현재 졸업작품이자 New Danish Screen에서 후원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인 <Travelling with Mr.T>를 준비 중이다.
■ 수상경력
2009 시네마 두 릴, 최고 단편상 

2009 비엔나 영화 아카데미 영화제, 최고 국제 다큐멘터리 상
	
	이방인들 Foreigners

	
	Dir_아얄라 샤롯 Ayala Sharot | UK, Israel | 2006 | 9min | Color

	
	방송 9/21 13:25


런던에 사는 외국인들의 인터뷰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작품. ‘이방인’인 그들의 다양한 시선을 거친 런던에서의 삶, 문화 충격, 향수병 등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국제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선사한다. 

■ 아얄라 샤롯 Ayala Sharot 
197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생. 텔아비브의 카메라 옵스큐라 스쿨 대학에서 디지털 매체를 공부한 뒤 애니메이터로 일했다. 2004년에 애니메이션 단체 MK22에 합류했고, 2006년 런던 센트럴 세인트마틴 스쿨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석사 과정을 마쳤다.
	
	프리헬드 Freeheld

	
	Dir_신시아 웨이드 Cynthia Wade | USA | 2007 | 38min | Color

	
	방송 9/24 13:05


폐암 선고를 받은 경관 로렐은 자신이 죽은 후 동성 반려자인 스테이시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길 바라지만 법률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작품은 25년간 정의수호를 위해 일했던 경관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벌이는 마지막 정의 실현 투쟁을 담고 있다.

■ 신시아 웨이드 Cynthia Wade 
뉴욕 뉴스쿨에서 디지털 촬영기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다.연출작으로는 <쉘터 독스>, <그리스트 포더 밀>, <미국이 기른 아이들의 삶>이 있다.
■ 수상경력
2008 아카데미상, 최고 단편 다큐멘터리상
2007 보스턴 독립 영화제, 단편부문 관객상

2007 뉴욕 게이 레즈비언 영화제, 최고 단편 다큐멘터리상
	
	함디와 마리아 Hamdi and Maria

	
	Dir_티모르 브리트바 Timor Britva
| Israel | 2007 | 19min | Color

	
	방송 9/25 12:50


가자 지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팔레스타인 노동자 함디는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로 가족 대부분을 잃는다. 사고 후 함디는 부상당한 딸 마리아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이스라엘로 오지만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기약이 없다.

■ 티모르 브리트바 Timor Britva 
몰다이바 출생. 1990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예루살렘의 베자렐 예술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 프로젝트와 다문화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재 스튜디오의 프로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피터와 벤 Peter and Ben

	
	Dir_피니 그릴즈 Pinny Grylls | UK | 2007 | 10min | Color

	
	방송 9/23 13:40


30년 전, 피터는 일상 사회에서 벗어나 고립된 곳에서 혼자 자급자족하는 인생을 살기로 하고 웨일스에 정착한다. 3년 전, 피터는 버려진 아기 양을 발견한다. 두 외톨이가 만들어 나가는 특이하고 영속적인 우정이야기. 

■ 피니 그릴즈 Pinny Grylls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류학과 고고학을 공부했다. 연출작 <블랙 아웃>과 <휴먼>으로 베를린영화제탤런트 캠프에서 수상했다. 첫 번째 단편 다큐멘터리 <스미스 부부>는 채널4의 BRITDOC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수상경력
2008 미국 SXS 웨스트 클릭, 최우수 다큐멘터리, 심사위원 대상
2008 미국 아스펜 단편 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

2008 런던 단편 영화제, 포닥스 최우수 다큐멘터리, VX 오테르 상, 영국 영화진흥위원회 최우수필름
	
	톰의 특별한 입맛 Raw

	
	Dir_아넬로크 솔라르트 Anneloek Sollart | The Netherlands | 2008 | 25min | Color

	
	방송 9/26 20:00


11살 톰은 파스타의 맛을 모른다. 조리된 음식은 몸에 해롭다는 엄마의 방침을 따라 생식만 하는 특별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아이 톰. 그러나 그 역시 알고 있다. 팬케이크와 사탕, 감자튀김으로 가득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 아넬로크 솔라르트 Anneloek Sollart 
1965년 네덜란드 출생. 뉴욕영화학교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Boom Boom Viola>(01), <Crazy Days>(01), <I Am Strong>(04), <The Week the Woman Went>(07) 등이 있다.
■ 수상경력
2009 에코 필름 로도스, 최고 단편상 

2009 시네키드, 최고 청소년 논픽션 상
	
	리터니 Returnee

	
	Dir_마붑 알엄 Mahbub Alam | Korea | 2009 | 25min | Color

	
	방송 9/27 20:00


10년 넘게 한국에 살던 마숨이 고국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귀향이 기쁘지 않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한국에서 추방당한 마숨의 귀향기를 따라가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변화와 연대를 모색해 본다. 

■ 마붑 알엄 Mahbub Alam 
이주노동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며 방글라데시 출신의 미디어 활동가. 1999년에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가 2001년 남양주 지역 방글라데시 공동체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다큐멘터리 <Boishakhi>를 연출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을 연출하였으며 <로니를 찾아서>(08), <반두비>(08) 등에서는 주연을 맡아 연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살림 바바의 시네마 천국 Salim Baba

	
	Dir_팀 스턴버그 Tim Sternberg | India, USA | 2006 | 15min | Color

	
	방송 9/21 13:05


영화를 사랑하는 살림 바바는, 버려진 필름을 모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수동 영사기로 이웃에게 영화를 보여준다. 이제 그는 수동 영사기를 아들과 함께 돌리며,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동네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길 바란다. 
■ 팀 스턴버그 Tim Sternberg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아메리칸 조트로프 편집실에서 영화 일을 시작했으며, 1992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지중해>를 재편집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밀로스 포먼이 연출한 <고야의 유령>과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양쯔강의 에이즈 고아>에 음악 편집자로 참여했다.
	
	소리 없는 눈 Silent Snow

	
	Dir_얀 반 덴 버그 Jan van den Berg | The Netherlands | 2007 | 14min | Color

	
	방송 9/22 13:20


세계 곳곳에서 뿜어낸 공해가 북풍에 실려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가진 그린란드의 우미나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작품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두 소녀의 일상을 통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북극의 변화를 보여준다. 

■ 얀 반 덴 버그 Jan van den Berg 
70년대 초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며 영화제작을 시작했다. 작가, 촬영감독, 그 외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DRS필름을 설립했으며, 주로 문화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 수상경력
2008 서울 환경영화제, 최고 단편상

2008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권상, 특별 언급

2008 느린 양식의 영화, 금달팽이 단편상
	
	파키스탄 재단사 The Tailor

	
	Dir_오스카 페레즈 Oscar Perez | Spain | 2007 | 30min | Color

	
	방송 9/23 13:05


모하메드는 파키스탄인 재봉사이고, 싱은 그의 인도인 고용인이다. 두 사람은 이보다 더 가까워지기도 어려워 보이는 좁은 가게에 함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관계는 더 멀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진다. 

■ 오스카 페레즈 Oscar Perez 
1973년 스페인 출생. 런던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최근 3년간 스페인 국립 방송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저작활동을 해오는 한편 마이크로버트 트레이닝 센터와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에서 다큐멘터리 강의를 하고 있다.
■ 수상경력
2008 실버독, 관객상
2008 스페인 플레이 독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단편 다큐멘터리상

2007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 단편부문 실버컵
	
	이름 없는 삶 An Untitled Life

	
	Dir_신 대위 Shin Daewe | Myanmar | 2008 | 22min | Color

	
	방송 9/27 21:05

상영 SP 9/24 21:20


미얀마의 추상화가인 라후라를 담은 작품. 라후라는 만달레이에서 11km 떨어진 아에야왜디 강변의 마을인 밍군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작품은 이 낙천적이고 유쾌한 성격의 예술가의 작품 세계와 함께 그가 미얀마의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술가로 살아가는지 보여준다.
■ 신 대위 Shin Daewe 

미얀마의 주목 받는 다큐멘터리 감독. 1996년까지 랑군대학으로 불리던, 양곤대학에서 공부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1996년 대학들이 폐쇄되자 AV media Ltd의 다큐멘터리 보조 프로듀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역 잡지에 단편소설, 기사, 시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양곤영화학교에서 다큐멘터리와 편집을 공부했고, NGO를 위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들었다. 

다시 보는 EIDF 2008
Reminiscence of EIDF 2008
EIDF 2008 행사가 끝난 후 시청자 여러분들의 빗발치는 재방송 요구를 들어드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제야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EIDF 2008 상영작 일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술가와 수단 쌍둥이 The Art Star and Sudanese Twins
히어 앤 나우 Hear and Now
우리가 알았더라면 If We Knew
붉은 경쟁 The Red Race
지난 겨울, 갑자기 Suddenly, Last Winter

	
	예술가와 수단 쌍둥이 The Art Star and Sudanese Twins

	
	Dir_피에트라 브렛켈리 Pietra Brettkelly | New Zealand | 2008 | 95min | Color

	
	방송 9/22 11:40


행위 예술가 바네사 비크로프트는 수단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난 쌍둥이를 입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수단의 법률에는 정식 입양 절차가 없고, 남편을 비롯한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아프리카 문제를 다룬 그녀의 예술작업처럼 입양을 둘러싼 논란은 커져 간다. EIDF 2008 다큐멘터리 정신상 수상작.

■ 피에트라 브렛켈리 Pietra Brettkelly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열정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여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연출작으로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한다>가 있으며, 그녀의 작품은 뉴질랜드 및 국제적인 무대에서 상영되었다.

■ 수상경력
2008 EIDF 다큐멘터리 정신상

2008 선댄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편집상
	
	히어 앤 나우 Hear and Now

	
	Dir_아이린 테일러 브로드스키 Irene Taylor Brodsky | USA | 2007 | 84min | Color

	
	방송 9/21 11:40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이 작품은, 평생을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온 감독의 부모가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되는 기념비적 순간을 담고 있다. 부부는 65세의 나이에 용기를 내어 내이(內耳) 수술을 결심하지만, 듣는 기쁨은 잠시일 뿐 그 동안의 정적을 깨는 세상의 소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EIDF 2008 시청자상 수상작

■ 아이린 테일러 브로드스키 Irene Taylor Brodsky 
에미상 수상 경력이 있는 프로듀서이자 감독, 작가, 촬영감독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동한 브로드스키 감독은 전세계 영화제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첫 장편인 <히어 앤 나우>는 2007년 선댄스에서 첫 공개되어 관객상을 수상했다. 작품 활동과 함께 그녀는 버밀리언 필름을 설립했고, 열 차례가 넘는 히말라야 원정을 떠나기도 했다.
■ 수상경력
2008 EIDF 시청자상
2007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2007 하트랜드영화제 최고장편다큐멘터리, 크리스탈하트 상, 관객상 
	
	우리가 알았더라면 If We Knew

	
	Dir_페트라 라타스터-찌쉬, 피터 라타스터 Petra Lataster-Czisch, Peter Lataster | The Netherlands | 2007 | 80min | Color

	
	방송 9/23 11:40


흐로닝언 대학 병원의 조산아 집중치료병동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들은 매일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살 가망이 희박한 신생아들의 생명을 기계에 의존해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끝내도록 편안한 죽음을 선고해야 하는가? 오직 신만이 알 뿐, 이들에게 매일 던져지는 질문의 해답은 없다. EIDF 2008 대상 수상작. 

■ 페트라 라타스터-찌쉬 Petra Lataster-Czisch & 피터 라타스터 Peter Lataster 
1954년 데사우 출생인 라타스터-찌쉬는 감독이자 작가이며, 1955년 암스테르담 출생인 라타스터 감독은 촬영감독이다. 두 사람은 1989년부터 시작된 공동 작업을 통해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 단편, 무용 관련 영화를 만들었다. 2001년에 자신들의 제작사인 라타스터&필름을 설립했다. 
■ 수상경력
2008 EIDF 대상 
	
	붉은 경쟁 The Red Race

	
	Dir_간 차오 Gan Chao | China, Germany | 2008 | 70min | Color

	
	방송 9/25 11:40


예닐곱 살 아이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뛰고, 구르고, 아슬아슬한 평균대에 올라서야 하는 이곳은 중국의 루완 청소년 체육학교.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지만, 현실에서 혹독한 훈련의 보상은 사탕 하나다. 몇 년간 길러온 꽁지 머리를 포기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이들은 철봉을 놓지 않는다. EIDF 2008 심사위원 특별 언급. 

■ 간 차오 Gan Chao 
간 차오 감독은 2000년 중국 상하이 펑당 대학에서 중국문학으로 예술학사를, 2002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텔레비전 연구로 예술석사를 받았다. 현재 중국 상하이 미디어 그룹 소속이며, 2007년에 만든 <버려진 아이>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산은행펀드상을 받았고, 2007년 Mipdoc의 트레일브레이저에 상영됐다. 

■ 수상경력
2008 EIDF 심사위원 특별언급

2008 상하이 국제 TV페스티벌 시사 다큐멘터리 금상

2008 실버독, 심사위원 특별언급
	
	지난 겨울, 갑자기 Suddenly, Last Winter

	
	Dir_구스타브 호퍼, 루카 라가지 Gustav Hofer, Luca Ragazzi | Italy | 2008 | 80min | Color

	
	방송 9/24 11:40


함께한 지 8년이 넘은 동성커플 루카와 구스타브는 가족과 주변의 이해 속에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정부가 동성커플의 권리승인을 담은 법안 DICO를 발표하자, 가족의 위상과 종교적 신념의 붕괴를 염려한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동성애 혐오증이 팽배해진다. EIDF 2008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
■ 구스타브 호퍼 Gustav Hofer & 루카 라가지 Luca Ragazzi 
구스타브 호퍼는 1976년 이탈리아 자른트하인에서 태어나 비엔나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를, 런던 미들섹스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한 뒤 로마로 이주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독립 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아르떼 방송국의 일일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 저널-아르떼 문화”에 출연하고 있다. 루카 라가지는 1971년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의 사피엔자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저널리스트, 영화 평론가,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이며, <지난 겨울, 갑자기>는 그의 감독 데뷔작이다. 

■ 수상경력
2008 EIDF 심사위원 특별상
2008 베를린날레, 파노라마 심사위원 특별언급
2008 코도바 아이뎀 페스티벌, 최고 다큐멘터리상



제6회 EBS국제다큐영화제

EIDF2009 특별행사
	EIDF2009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공동개최: 방송콘텐츠진흥재단
EIDF 2009에서는 작년에 이어 현 다큐멘터리 계의 세계적인 인물들로부터 다큐멘터리 정신과 제작 과정,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EIDF 2009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 미래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을 독려하고 제작 기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이 행사는, EIDF 2009 행사 기간 중 9월 23일 수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2일에 걸쳐 EBS SPACE에서 열릴 예정이다.  
■ 쯔다 대학 교수이자 아웃 오브 프레임의 대표, 가오리 사카가미
강연제목 : 틀을 벗어나라 -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대안 모색
일시 : 9월 23일 수요일 14:00-16:30
장소 : EBS SPACE

■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영화과 교수, 톰 앤더슨
강연제목 : 할리우드를 넘어서

일시 : 9월 23일 수요일 17:00-19:30
장소 : EBS SPACE

■ 써니 사이드 오브 더 닥의 집행위원장, 이브 자노
강연제목 : 국제 공동제작을 위한 현명한 대처방안 
일시 : 9월 24일 목요일 18:30-21:00
장소 : EBS SPACE

	EIDF2009

스페셜 클래스 Special Class 




*공동개최 : 영화진흥위원회
EIDF2009는 마스터 클래스, 디렉터 클래스에 이어 스페셜 클래스를 신설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개최하는 EIDF2009 “스페셜 클래스”는 2009년 핫독 다큐멘터리영화제(HOTDOCS)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몬 엘 하브르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다큐멘터리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 – 구성과 편집의 상호 미학”이란 주제로 EBS SPACE에서 열릴 이번 특별 클래스는 해외 우수 영화제의 수상자를 통해 국내 다큐멘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핫독 2009 대상 수상자 시몬 엘 하브르의 “스페셜 클래스”
강연제목 : 다큐멘터리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 - 구성과 편집의 상호 미학
일시 : 9월 24일 목요일 11:30-13:30
장소 : EBS SPACE

	EIDF2009

디렉터 클래스 Director Class



*공동개최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EIDF2009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디렉터 클래스를 선보인다. “EIDF2009 디렉터 클래스”에서는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과정, 제작 환경의 변화 등 EIDF “페스티벌 초이스”에 선정된 감독들의 제작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다큐멘터리 최신 경향과 연출론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 <얼굴 : 그웬델린 이야기>의 감독 메리 카츠케 & <환생을 찾아서>의 감독 나티 바라츠

강연제목 :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 기법

일시 : 9월 22일 화요일 20:20-22:50

장소 : EBS SPACE

■ <가자 - 스데롯 전쟁 전의 기록>의 총 기획자 알렉스 자라트

강연제목 : 멀티플랫폼 시대의 다큐멘터리 제작

일시 : 9월 24일 목요일 15:30-17:30

장소 : EBS SPACE

■ <콘스탄틴 & 엘레나>의 감독 안드레이 다스칼레스쿠

강연제목 : 신예 감독과의 대화
일시 : 9월 25일 금요일 11:50-13:30

장소 : EBS SPACE 

■ <타폴로고>의 감독 가브리엘라 & 살리 구띠에레스 디와

강연제목 : 성, 감춰진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일시 : 9월 25일 금요일 15:20-17:00

장소 : EBS SPACE

■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의 감독 스텔리오스 코울

강연제목 : 다큐멘터리, 진실의 재구성
일시 : 9월 25일 금요일 18:50-20:30

장소 : EBS SPACE
	EIDF2009

포럼 Forum



EIDF2009에서는 올해도 포럼을 준비한다. 방송 및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큐멘터리의 발전을 위한 현안과 대안을 토론하고, ‘시대를 읽는 눈’으로서의 다큐멘터리와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EIDF2009 포럼”은 9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EBS TV 5스튜디오에서 열린다. 
■ 일정 

9.23 (수) 13:30-15:30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Korean Television Directors of Photography Association 

주제 : 다큐멘터리, 극장으로의 진출과 기대 

사회 : 이창재 

발제 :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창재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 곽용수, 김유열, 이창열

9.24 (목) 13:30-15:30

*한국방송작가협회 Korean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주제 : TV 다큐멘터리의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사회 : 최혜실 (경희대학교 교수) 

발제 : 최민성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노경희, 이용규, 이욱정, 문예원, 신진주

9.25 (금) 13:30-15:30

*한국PD연합회 Korean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주제 : 정보공개와 다큐멘터리 제작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 :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토론 : 이강택, 한학수, 김태형, 최영기, 남내원
	EIDF2009

사전 제작 지원 프로젝트  EIDF Documentary Fund



*공동개최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EIDF2009에서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사기 진작과 제작 기반 활성화를 위해 ‘EIDF 사전 제작 지원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5편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은 9월 22일에 있을 공개 심사를 통해 최종 관문에 도전하게 된다. 최우수 기획안에는 3,0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며, 이후 1년여의 제작 과정을 거쳐 2010년 제7회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된다.
■ 사전 제작 지원 프로젝트 피칭

일시 : 9월 22일 화요일 15:00~18:20
장소 : EBS SPACE

■ 본선 진출 작품 

김계중 감독 <풍경의 소리>

안해룡 감독 <춤추고 사랑하고>

염지환 감독 <동행>

이승준 감독 <달팽이의 별>

이은실, 김명 감독 <시대가 낳은 비극>

	자문위원 Mentoring Committee
	심사위원 Jury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라이문트 뵈르데만 (주한독일문화원장)
스텔리오스 코울 (다큐멘터리 감독)

류영준 (한국전파진흥원 진흥사업부장)

은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동원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현승 (중앙대학교 교수) 
김유열 (EBS 편성기획팀장)



	EIDF2009

감독과의 대화 



EIDF2009 작품은 EBS SPACE와 아트하우스 모모, 두 상영관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EBS SPACE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는 작품 상영 후 개별적인 감독과의 대화(Q&A) 시간이 마련된다. 

■ EBS SPACE 감독과의 대화 
	날짜
	시간
	제목
	러닝타임
	관람등급

	9/23(수)
	20:00
	재앙 그 후 After the Disaster
	66'
	G

	9/24(목)
	21:20
	이름 없는 삶 An Untitled Life
	22'
	G

	
	
	아름다운 비극 A Beautiful Tragedy
	52'
	G

	9/25(금)
	20:50
	우린 액션배우다 Action Boys
	108'
	G


■ 아트하우스 모모 감독과의 대화 
	날짜
	시간
	제목
	러닝타임
	관람등급

	9/22(화)
	14:30
	재앙 그 후 After the Disaster
	66'
	G

	9/23(수)
	12:30
	타폴로고 Tapologo
	88'
	12

	
	16:30
	가자 - 스데롯 전쟁 전의 기록

Gaza-Sderot, Pre-War Chronicles
	50'
	G

	
	18:30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Apology of an Economic Hit Man
	90'
	G

	9/24(목)
	13:00
	환생을 찾아서 Unmistaken Child
	104'
	G

	
	15:30
	콘스탄틴 & 엘레나

Constantin and Elena
	104'
	G

	
	18:00
	얼굴 : 그웬델린 이야기

About Face: 

The Story of Gwendellin Bradshaw
	82'
	12

	9/25(금)
	16:30
	원 맨 빌리지 The One Man Village
	8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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